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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금융 뉴스
자영업자 대출, 100조 원 돌파

이혜은 연구원

 12월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, 국민·신한·하나·우리은행 기준으로 지난달 말 자영업자 대출잔액

이 지난해 말 92조 8,000억 원에서 10% 증가한 102조 8,000억 원으로 나타남.

 이는 올해 1/4~3/4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 4.2%의 2.5배 수준이며, 자영업 대출이 한해 10조 원 

증가한 것은 올해가 처음임.

 자영업자 대출은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하여 통상 가계부채 통계에서 제외되나, 실제로 

가계부채에 가깝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음.

   - 자영업자가 창업을 했다가 실패하면 그 빚이 고스란히 자영업자 가계의 빚으로 남는다는 점에

서 사실상 가계부채임.

   - 올해 9월 말 가계부채 892조 5,000억 원에 10월 중 늘어난 가계대출 5조 7,000억 원, 자영업자 

대출 102조 8,000억 원을 합치면 1,000조 원을 상회하는 등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 전체에 악

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음.

<그림 1> 자영업자 대출 추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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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영업자 대출급증은 취업난, 베이비붐 세대(1955~63년생) 은퇴자들의 생계형 창업과 은행들의 과당 

경쟁이 맞물려 빚어낸 결과임.

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566만 6,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3만 5,000명

이 증가했으며, 2005년 이후 매년 감소추세였으나 올해 들어 증가세로 돌아섬.

 은행들도 이런 흐름에 편승해 소상공인네트워크론(국민은행), 소호V론(우리은행), 마이숍가맹점팩

(신한은행) 등 신규 창업자를 겨냥한 신상품을 출시했으며, 대출보증을 확대하는 등 자영업자 대출

을 확대함.

 또한 금융당국이 지난 8월 이후 가계대출을 강하게 억제하자 일부 은행들이 대출증가 한도를 맞추기 

위해 개인 신용, 주택담보대출로 빌리던 자영업자들의 사업자금을 기업대출로 분류되는 소호대출

로 전환하도록 유도함.

 내년에 내수침체가 심화될 경우 자영업자 대출이 가계대출과 더불어 우리 경제의 ‘뇌관’이 될 것이라는 

우려가 높아지고 있음.

 하나은행의 경우 올해 3/4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.08%로 가계대출 연체율 0.45%의 두 배

를 넘었으며, 다른 은행들도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2/4분기를 저점으로 상승추세임.

 내년에 경제사정이 나빠질 경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더 상승할 우려가 있으며, 자영업자들은 

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임.

    - 2011년 가계금융조사 결과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가구주가 자영업자일 경우가 상용직

일 경우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음.

(한국경제, 파이낸셜 뉴스 등, 12/18)




